
아담과 그리스도 (로마서 5:12-21)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롬 5:18)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대조를 통해 인류 역사 전체에 미친 두 

인물의 결정적 영향을 드러낸다. 아담은 죄와 죽음의 근원이요 대표인 반면,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자 새 인류의 대표이다. 바울은 우선 아담을 통한 죄의 기원과 그 결과를 살핀 뒤, 

중간부의 율법 논의를 거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우월성을 세 갈래 병행 논증으로 설명하고, 다시 

비교를 완성함으로써 보편적 구원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1. 아담을 통한 죄와 죽음의 시작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 ‘죄’를 전가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지배권을 획득했다고 진단한다.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아담의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반복·확증되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 사망이라는 형벌을 집행한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2. 율법과 죄의 관계(13–14절 중간부) 

바울은 곧이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며 아담―그리스도 비교를 잠시 멈춘다. 율법은 죄를 분명히 

드러내고 법적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모세 이전에도 죄는 이미 숨은 적대 행위로 작동했다. 

이는 아담 시대에도 적용되어, 특정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해도 죄와 사망이 만연했음을 보여 준다. 

 

3. 은혜·칭의·생명의 우월성(15–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삼중 병행 논증’을 펼쳐 구원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죄보다 은혜의 

우월성(15절): 한 사람의 침범으로 죄가 많아진 반면,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혜는 더욱 넘친다. 

정죄보다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16절): 한 사람의 범죄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의 순종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온다. 죽음보다 생명의 우월성(17절):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은혜–칭의–생명’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자 새 

인류의 본질적 특징임을 보여 준다. 

 

4. 비교의 완성: 보편적 멸망과 보편적 구원(18–19절) 

18–19절에서 바울은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완성한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이 한 사람(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히브리식 대구법으로 동일한 ‘보편성’을 드러낸다. 즉, 죄와 멸망이 모든 인류에 

미쳤듯이, 의와 구원도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5. 율법, 죄, 은혜: 최후의 대비(20–21절) 



마지막으로 20–21절은 율법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그 세력을 강화하지만, 이를 

통해 죄의 심각성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나타난다. 죄는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는 단지 과거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원리—죄와 

은혜—를 명료히 대조한다. 아담은 죄와 죽음의 “근원적 대표”로,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의 “새 

대표”로 제시된다. 율법을 거치는 해설부를 통해 죄의 보편성과 은혜의 초월성이 드러난 뒤, 병행 

논증과 보편성 대조로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우월성이 확증된다. 바울이 이처럼 장중하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킨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죄인으로서의 인류)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을 누리는 인류)를 동시에 보여 주기 위함이다. 결국 이 비교는 

인간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복음의 심오한 메시지이다. 

 

 

 

 

 

 

 

 


